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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3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8] .
가( )
문 열자 선뜻!
먼 산이 이마에 차라.

우수절( )雨水節 * 들어
바로 초하루 아침.

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
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*하다.

얼음 금가고 ㉠바람 새로 따르거니
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.

옹숭거리고* 살아난 양이
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.

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
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,

꽃피기 전 철 아닌 눈에
핫옷*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.

정지용- ,「춘설( )春雪 -」
* 우수절 절기의 하나 입춘 과 경칩 사이( ) : 24 . ( )雨水節 立春
* 이마받이 이마를 부딪치는 짓:
* 옹숭거리고 몸을 움츠러들이고:
* 핫옷 솜을 두어 지은 옷:

나( )
새는
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.
자기가 앉은 가지에
자기가 남긴 체중이 잠시 흔들릴 뿐
새는
자기가 앉은 자리에
자기의 투영이 없다.
새가 날아간 공기 속에도
새의 동체가 통과한 기척이 없다.
과거가 없는 탓일까
새는 냄새나는
자기의 체취도 없다.
울어도 눈물 한 방울 없고
영영 빈 몸으로 빈털터리로 빈 몸뚱아리 하나로
그러나 막강한 풍속을 거슬러 갈 줄 안다.
생후 의 거센( )生後 ㉡바람 속으로
갈망하며 꿈꾸는 눈으로
바람 속 내일의 숲을 꿰뚫어본다.

황지우- ,「출가하는 새 -」
다( )
매화는 요염이오 해당화는 신선이라
지란은 춘향이오 지기를 만나온 듯

ⓐ한죽 은 주락하여( )寒竹 * 군자를 대하온 듯
벽오동 젖은 잎에 머리 붉은 봉황이 깃들이고
창창한 늙은 솔에 백학이 춤을 추고
행화는 나붓거려 술잔에 가득하고
접시꽃 담홍하여 날빛을 기울이고
ⓑ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*이 되어
연류간* 왕래하여 흐르는 소리 이어지니
흐르는 빗소리에 티끌 꿈 깨이거다.
청려장 둘러 짚고 앞뫼에 올라가니
잔디마다 속잎이요 포기마다 꽃이로다.
꽃 꺾어 손에 들고 물 먹어 양치하니
ⓒ청향이 입에 가득하고 화기가 옷에 묻는다.
유수를 따라가서 바위 위에 앉았으니
ⓓ공산이 적막한데 접동새 슬피 울고
산화는 난만한데 벌나비 쌀쌀하다.
청산을 흰 구름은 부용같이 피어가서
선인을 찾아와서 곳곳이 따라오고
현포*의 맑은 안개 띠같이 둘러 있어
ⓔ신선은 날만 여겨 곳곳이 쫓아온다.

작자 미상- ,「전원사시가( )田園四時歌 -」
* 주락하여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깨끗하여:
* 북 베틀에서 날실 사이로 씨실을 푸는 기구:
* 연류간 안개가 끼인 버드나무 사이( ) :烟柳間
* 현포 선경과 같이 좋은 곳( ) :玄圃

13. 가 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( )~( ) ?
① 가 와 나 는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( ) ( )
고 있다.
가 와 다 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( ) ( )②
있다.
나 와 다 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( ) ( )③
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.
가 다 는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( )~( )④
있다.
가 다 는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( )~( )⑤
있다.

14. 가 와 다 에 드러난 자연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( ) ( )
것은?
화자의 삶이 투영된 대상으로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.①
화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작품 창작의 계기가②
된다.
화자가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으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③
역할을 한다.
이상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자의 지향점을 집약적④
으로 제시한다.
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⑤
할 수 있게 한다.

10년 고3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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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. 가 의 내용 흐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때 근거가 되는 시( ) ,
어가 적절하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?

문을 여니
갑자기 먼 산에

눈 내린 것이 보인다.
- ① 문을 열자 선뜻!ㆍ

먼 산이 이마에 차라
↓

때는 이른 봄이
시작되는 시기이다. - ② 우수절 들어ㆍ

바로 초하루 아침
↓

그러고 보니 이미
봄기운이 느껴진다. - ③ 서늘옵고 빛난 이마받이ㆍ

↓
봄을 맞아

생명이 생동하는 것이
느껴진다.

- ④
미나리 파릇한 새 순 돋고ㆍ
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
오물거리는

↓
춘설을 온몸으로
만끽하고 싶어진다. - ⑤ 핫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ㆍ

16. 나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( ) 않은 것은 점? [3 ]
시행의 서술어에 주목했어 부정적 의미의 서술어를 반복하.①
여 새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.
시상 전개 방식에 주목했어 새의 외면을 응시하다가 새의.②
내면을 응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듯해.
제목에 주목했어 제목에 사용된 출가와 새는 이 시의 주. ‘ ’ ‘ ’③
제의식과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야.

④ 수사법에 주목했어 자취에서 시작하여 체중과 자리 그리. ‘ ’ ‘ ’ ‘ ’,
고 체취로 시적 대상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대하는 것 같아‘ ’ .

⑤ 화자의 태도에 주목했어 시적 화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제.
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를 새의 모습에 투
영한다고 할 수 있어.

17. ⓐ~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ⓔ 않은 것은?
는 대나무를 군자의 덕목을 지닌 존재로 비유하여 표현하① ⓐ
였다.
는 늘어진 버들가지 사이로 새가 나는 모습을 베를 짜는② ⓑ

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.
는 온몸으로 봄의 운치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대상과의 일③ ⓒ
체감을 드러내고 있다.
는 산행을 다니면서 느끼는 흥겨운 심정을 감정 이입을 통④ ⓓ
해 드러내고 있다.
는 자연을 즐기는 흥취를 자신이 신선이 된 것처럼 표현하⑤ ⓔ
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.

18.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?㉠ ㉡
과 은 모두 상승적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.① ㉠ ㉡

② 과 은 모두 엄숙한 작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.㉠ ㉡
은 일상적 의미 은 상징적 의미가 주로 드러난다, .③ ㉠ ㉡
은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 은 화자와 동화된 존재이다, .④ ㉠ ㉡
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은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,⑤ ㉠ ㉡
기능을 한다.

[19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2] .
복실 : 부엌을 향하여 어머니( ) .
처 : 무언( )
복실 : 조심스러이 어머니( ) .
처 : (㉠말없이 솥뚜껑을 열어보고 다시 바다만 바라본다.)
복실 : 하늘을 쳐다보고 혼잣말로 날이 좀 갤라나 다시 모( ) ? (

를 보고 좀 크게 어머니( ) ) .母
처 : 이년아 숨넘어가지 않는다 왜 귀찮게 자꾸 부르니 부르길. .

오래잖아 닭 울 텐데 까라는 조개나 깔 것이지.
복실 : 퉁명한 모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이 참 거 대답 좀 하( )

시면 어떻수.
처 : 말하기도 귀찮아.
복실 : 너머 역정만 내지 마요 아버지께서도 술만 잡숫고 밤낮.

으로 트집만 잡으시는데 어머니마저 그러시면.
처 : ㉡또 한 척 들어왔나 본데.
복실 : 아까 소나무 선창에 댔다가 물결이 세니까 이쪽으로 다시

대는 거 아녜요?
처 : 그 옆에 칠성기 단 배 말이다.
복실 : 나루 못 미쳐 판돌네 배여요 허 연 헝겊으로 붉은 돛을. ―

누덕누덕 긴 걸 보면 모르세요?
처 : 불평이 찬 말로 너는 추녀 끝에 옹배기 좀 못 치겠니 고( ) ?

빗방울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면 오장육보가 바싹바싹
오구라드는 것 같다.

중략( )
복실 : 어머니도 너머 역정 내지 마세요 한숨에 땅이 푹 꺼질.

것 같수 뒤란으로 나간다. ( . ㉢먼 마을 개 짖는 소리 멍‘ ~’
하고 뒷산에 울려온다. 파도 소리 점점 커진다.)

처 : 불길한 예감에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눈을 휩뜨고 그( )
날이 꼭 오늘이야 그날이 오늘이야. .

복실 : 뒤란에서 쫓아 나와 매달리며 어머니 어머니 진정하세( )
요 석이가 불쌍치 않으세요 이 비 쏟는 춘 밤에 조개 잡. .
어가지고 오다가도 어머니 이러시는 것만 보면 애가 타서
하는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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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⽊기 의 에 ✺㠊갈 㡞⪲ 㩗절한 것은< > , ?༥ ༦

⽊ 기< >
한글 맞춤법 제 항25

䞮다Ṗ 붙는 㠊근에 히⋮ 㧊Ṗ 붙㠊㍲ ⿖㌂Ṗ 되Ệ�- � �- � �- �
⋮ ⿖㌂에 㧊Ṗ 붙㠊㍲ 뜻을 ▪䞮는 ἓ㤆에는 ⁎ 㠊근㧊, �- � ,
⋮ ⿖㌂의 원형을 ⹳히㠊 㩗는다.

1. 䞮다Ṗ 붙는 㠊근에 히⋮ 㧊Ṗ 붙는 ἓ㤆�- � �- � �- � :
༥

2. ⿖㌂에 㧊Ṗ 붙㠊㍲ 㡃㔲 ⿖㌂Ṗ 되는 ἓ㤆�- � :
༦

༥ ༦

ཛ ㏣히 - ⏨㧊

ཛྷ 곰곰㧊 - 반듯㧊

ཝ ▪㤇㧊 - ⣲⪍㧊

ཞ ☚㩖히 - 깨끗㧊

ཟ 꾸준히 - 㧒㹣㧊

[15 19]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Ṗ( )
문 열㧦 선뜻!
먼 산㧊 㧊Ⱎ에 㹾⧒.

㤆㑮절 ✺㠊( )雨水節

⹪⪲ 㽞䞮루 㞚침.

㌞㌒스⩞ 눈㧊 덮힌 묏⿖리와

㍲⓮㢋ἶ 빛난 㧊Ⱎ⹱㧊䞮다.

㠒음 ⁞Ṗἶ ⹪람 ㌞⪲ ➆르Ệ┞

흰 옷ἶ⯚ 절⪲ 향기⪲워⧒.

옹숭Ệ리ἶ 살㞚난 양㧊

㞚㞚 꿈같기에 설㠊⧒.

미⋮리 䕢릇한 ㌞순 ☡ἶ

㢊짓 㞚┞ 기던* ἶ기 㧛㧊 㡺ⶒỆ리는,

༥꽃 䞒기 전 철 㞚닌 눈에

핫옷** 벗ἶ ☚⪲ 㿻ἶ 싶㠊⧒.

㩫㰖㣿 춘설 - , ( ) -春雪૶ ૷

㢊짓 㞚┞ 기던 움㰗㧊㰖 㞠던* :

핫옷 솜을 두㠊㍲ 㰖은 옷** :

⋮( )
㧊제 ⹪⧒⽊⏎⧒

㰖난 것㧊 다 덮㡂 㧞는 눈길을

온 Ỿ울을 떠☢ἶ 와

㡂기 㧞는 ⌅선 㰖㡃을 ⹪⧒⽊⏎⧒

⋮의 Ⱎ음㏣에 㻮음㦒⪲

눈 ⌊리는 풍ἓ

세상은 㰖⁞ ⶋ념의 Ṗ장㧦리

㰖⋮ 온 㠊ⓦ ⋮⧒에☚ 㠜㠞던

설⩞㧊는 평䢪⪲㍲ 덮㧊⏎⧒

༦⹪⧒⽊⏎⧒ 온Ṭ 것의

⽊㧊㰖 㞠는 움㰗㧚을

눈 ⌊리는 䞮⓮은 ⶊ㠝인Ṗ

⌊리는 눈 ㌂㧊⪲

귀 기울㠊 ✺리⋮┞ 대㰖의 ἶ⺇

⋮는 㻮음㦒⪲ 귀를 Ṗ졌⏎⧒

⋮의 Ⱎ음은 ⹬에㍲는 눈길

㞞에㍲는 㠊둠㧊⏎⧒

온 Ỿ울의 누리 떠☢다Ṗ

㧊제 와 위대한 㩗Ⱏ을 㰖킴㦒⪲㖾

㕩㧊는 눈▪미 앞에

⋮의 Ⱎ음은 ༧㠊둠㧊⏎⧒

ἶ 은- , ૶㏣(續 눈길) -૷

다( )
㽞⧒한 㰖붕 㖿㠊Ṗ는 㿪녀 위엔 ⹫ 한 통㧊 쇠㠞다.
⹺㍲리 㹾게 ⌊⩺㞟는 ⹺ 싱싱한 넝쿨㧊 ㌂⁎러붙던 ༨⹺ 㰖.
붕 밑 양㭒( )兩主 *는 ⹺㌞워 싸웠다.
⹫㧊 딴딴히 Έἶ ⋮뭇잎㌞ 㤆㑮㑮 떨㠊㰖던 ⋶ 양㭒는 ㌞,
⹪Ṗ㰖 뀌㠊 ✺ἶ 㽞⧒한 㰖붕 㖿㠊Ṗ는 㿪녀Ṗ 덮인 움Ⱏ을,
㧧별䞮㡖다.

㡺장환 ⳾촌- , ( ) -暮村૶ ૷

양㭒 ⹪깥 㭒인과 㞞 㭒인 㯟 ⿖⿖를 뜻䞾* ( ) : , .兩主

15. Ṗ 다 의 Ὃ통㩦㦒⪲ 알ⰴ은 것은 㩦( ) ( ) ? [1 ]～

⁎리움을 㭒된 㩫㍲⪲ 䞮ἶ 㧞다.ཛ

의㔳의 䦦⯚에 ➆⧒ 㔲상을 전Ṳ䞮ἶ 㧞다.ཛྷ

현실㩗 삶의 ἶ통을 종교㩗㦒⪲ 승䢪䞮ἶ 㧞다.ཝ

ཞ 㠚㑯한 㠊㫆를 통䟊 ἓ건한 분위기를 형㎇䞮ἶ 㧞다.

06년 고2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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Ṧṗ㩗 㧊미㰖를 통䟊 㔲㩗 의미를 형상䢪䞮ἶ 㧞다.ཟ

16. 다 를 ⽊기 의 㫆건에 ➆⧒ ṗ㌟䞮기 위䟊 토의한 ⌊㣿㦒( ) < >
⪲ 㩗절䞮㰖 㞠은 것은 㩦? [1 ]

⽊ 기< >
㏢설⪲ ⹪꾸㠊 쓸 것∙

원㔲 의 㺓㧧 의☚ 㔲㩗 상황을 㥶㰖할 것( ) ,原詩∙

현㩫 㔲간㩗 순㍲에 ➆른 순䟟㩗 ῂ㎇ 방㔳㦒⪲ ㌂건을 ㍲:ཛ

술䟊㟒겠㠊.
㑮연 양㭒Ṗ ⹺㌞워 싸운 㧊㥶와 상황을 ῂ체㩗㦒⪲ ✲러:ཛྷ

⌊㠊 ㌂실Ṧ을 살⩺㟒겠㠊.
철㑮 㔲㩗 䢪㧦Ṗ 대상과 㧒㩫한 Ệ리를 㥶㰖䞮며 묘㌂䞮:ཝ

ἶ 㧞는 㩦을 살⩺ 관찰㧦 㔲㩦㦒⪲ ㍲술䟊㟒겠㠊.
㩫䢎 㽞⧒한 㰖붕 㖿㠊Ṗ는 㿪녀 움Ⱏ 등의 ⺆ἓ 묘㌂를: , ,ཞ

통䟊 당㔲의 쇠⧓한 농촌 현실을 ῂ체㩗㦒⪲ ⁎⩺㟒겠㠊.
㡗미 양㭒Ṗ ㌞ ⹪Ṗ㰖 뀌㠊 ✺ἶ 움Ⱏ을 ⋮㍲는 대⳿은: � �ཟ

㌞⪲운 㧒을 㔲㧧䞮⩺는 희ⰳ에 ⿖푼 ⳾㔋㦒⪲ 표현䟊

㟒겠㠊.

17. 㔲상의 䦦⯚을 ἶ⩺할 때 에 ╊긴 㔲㩗 䢪㧦의 ⌊면 㕂리, ༥
⪲ Ṗ장 㩗절한 것은?
㧊젠 㿪위 㩫☚는 견딜 㑮 㧞㠊.ཛ

⋮른한 봄⽊다는 㡃㔲 Ỿ울㧊 㫡㞚.ཛྷ

㍲⓮한 기운을 통䟊 봄을 ▪㤇 생생䞮게 ⓦ끼ἶ 싶㠊.ཝ

㍲러운 현재⽊다는 인㩫 넘䂮는 옛⋶⪲ ☢㞚Ṗἶ 싶㠊.ཞ

봄㧊 㢪㦒┞ 꽃ῂἓ을 Ṗ⩺면 옷㹾Ⱂ을 Ṗ볍게 䟊㟒겠㠊.ཟ

18. 에 ⋮䌖난 표현 방⻫㧊 ㌂㣿되㰖༦ 㞠은 것은?
⋮는 ⶊ슨 전람䣢에 온 듯 㧦리를 옮Ỿ 다┞며 ⽊ἶ/ཛ

다㔲 꽃 㧊䕢리 䞮⋮ 섬세 䞮ἶ☚ 㹾Ṗ운 㞚⯚다움에, ( ) /纖細

취한다 㠊ⓦ 누ῂ의 ⰟⰟ한 한숨㧊던Ṗ. /
Ⱎ음의 기 는 눈의 음㞛㧊⋮ ✹ἶ 㧞는Ṗ( ) /旗ཛྷ

⋮에게 원㧊 㧞다면 뉘㤆침 㠜는 㧒몰 㧊/ ( )日沒

ἶ㣪히 꽃잎인 양 㕩㡂 Ṗ는 ⁎ 㧒㧊란다/
㧊른 봄 㑮풀㧊 㽞⪳빛 ✺㠊 풀 ⌊음㌞ ⁎㦓䞮ἶཝ

Ṗ는 댓잎에 㽞승╂ ⰺ╂⩺ 㞶틋한 ⹳은 㠊둠을

너 ⴏ㔲 㞞䌖까워 䙂실Ệ리며 흣흣 ⳿메㠞ⓦ┞

Ỿ울 논길 㰖⋮며 Ⱗ은 䞒⪲ Ṗ만히 숨 멈㿪ἶ 㠒㠊㧞는/ཞ

㔲린 ⽊릿잎에 㠒Ὴ 대⽊면 ➆뜻한 䞒만㧊 㠒 㑮 㧞ἶ/
➆뜻한 Ṗ㔊만㧊 진㩫 ⏏을 㑮 㧞음을 㧊 Ỿ울에 믿㔋┞다/
신음 ㏢리 통ἷ ㏢리 탄㔳 ㏢리 ⁎ ㏣에 ⌊ Ṗ㔊䕣 ㏣에ཟ

깊㧊깊㧊 ㌞Ỿ㰖는 네 㧊⯚ 위에 네 㧊⯚의 외⪲운 눈⿖㕂/

위에 살㞚㡺는 삶의 㞚픔 살㞚㡺는 㩖 푸르른 㧦㥶의 㿪㠋/ /

19. 에 대한 설명㦒⪲ 㩗절한 것은, ?༧ ༨

은 ⳾두 ⿖㩫㩗 상황을 상㰫한다, .ཛ ༧ ༨

은 ⳾두 㔲㩗 䢪㧦Ṗ 궁⁏㩗㦒⪲ 㰖향䞮는 세계를 의,ཛྷ ༧ ༨

미한다.
은 㔲㩗 䢪㧦Ṗ 㔲련에 빠진 상䌲 은 㿪운 Ỿ울의 ⶒ리,ཝ ༧ ༨

㩗 㔲간을 의미한다.
은 㔲㩗 䢪㧦를 방황䞮게 만✲는 존재㧊ἶ 은 인ⶒ 간,ཞ ༧ ༨

의 갈등을 불러㧒㦒키는 존재㧊다.
은 㔲㩗 䢪㧦Ṗ ☚╂한 평䢪와 㞞㩫의 상䌲 은 인ⶒ㧊,ཟ ༧ ༨

㻮한 ⿖㩫㩗 현실 상황을 㞪㔲한다.

[20 23]～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㤆리 ⋮⧒의 ἶ㏣☚⪲와 㧒반ῃ☚에 㧞는 교량은 년 Ⱖ을2003
기준㦒⪲ Ṳ㧊다 교량의 총 길㧊는 에 㧊르ἶ 㧞17,622 . 1,600km
㦒며 평균 교량 길㧊는 㧊다, 91.6m .
교량의 㥶㰖 관리는 㞞㩫㎇ ⌊ῂ㎇ 및 ㌂㣿㎇ 䢫⽊를 위䟊 䞮,
는 청㏢ 㩦Ỗ 㞞전 진단 ⽊㑮 ⽊ṫ ㎇⓻ Ṳ선 Ṳ㿫 등 교량, , , , , ,
㌂㣿 기간에 䟟䟊㰖는 교량에 관한 ⳾든 활동을 의미한다 ➆⧒.
㍲ 교량을 제대⪲ 㥶㰖 관리䞮기 위䟊㍲는 청㏢와 같은 단순 㠛

ⶊ에㍲⿖터 교량의 설계와 㔲Ὃ 과㩫은 ⶒ론 재료와 ῂ㫆에 㧊,
르기까㰖 다양한 㰖㔳을 Ṭ㿪㠊㟒 한다 또한 㧊와 관련된 㡂러.
㠛ⶊ를 실䟟에 옮길 㑮 㧞는 제☚㩗 뒷⹱침㧊 필㣪䞮다.
교량 㥶㰖 관리는 통상㩗㦒⪲ 㩫゚ ⽊㑮 ⽊ṫ Ṳ㿫 등㦒⪲, , ,
대별䟊 㢪㦒며 ⁎ ゚㣿은 교량의 䔏㎇㧊⋮ ㌂㣿 기간 등에 ➆⧒,
크게 㹾㧊Ṗ 난다 교량의 㩗㩫 㥶㰖 관리 ゚㣿은 교량 형㔳 㭒. ,
변 환ἓ 교통량 ㌂㣿 기간 등에 ➆⧒ 㹾㧊Ṗ 㧞㦒므⪲ 단㩫㩗, ,
㦒⪲ 제㔲된 것은 㠜㰖만 년 ⽊ἶ㍲에 의䞮면1981 OECD OECD
ῃṖ✺은 년 당㔲 교량의 연간 㥶㰖 ゚㣿을 㽞기 교량 건설1980
゚㣿의 㩫☚ ㌂㣿䞮㡖다ἶ 한다0.5 2.5% .～

㤆리 ⋮⧒의 ἶ㏣☚⪲ 교량에 대한 㥶㰖゚는 년⿖터  ỿ1996
䞮게 ⓮㠞㦒⋮ 년 㧊후에는 년대 㽞의 㑮선 㥶㰖゚와 ゚, 2000 90
슷한 㑮준㦒⪲ 㰧䟟되㠞다 㧊는 년 ㌒풍⺇䢪㩦 붕괴 ㌂ἶ⪲. 1995
인䟊 㔲설ⶒ 㥶㰖 관리의 중㣪㎇㧊 크게 ⿖ṗ되㠞㰖만 ⁎ 㧊후

에는 다㔲 㥶㰖 관리⽊다 건설에 䂮중한 결과㧊다.
㤆리 ⋮⧒의 년 교량 㑮선 㥶㰖゚는 Ὃ㣿 기간 교량 형㔳2003 ,
등에 ➆⧒ 큰 㹾㧊를 ⽊㧊는데 䙃 의 㹾⪲ 교량을 기준, 11.2m 2
㦒⪲ 할 때 당 㟓 만원인 것㦒⪲ ⋮䌖⌂다 㧊는 다른1km 1,660 .

ῃṖ에 ゚䟊 ⁏히 미미한 㑮준㧊다OECD .
년 미연방☚⪲ῃ은 교량의 상䌲 등 에 ➆른 교량의 평균1994

⽊㑮 ゚㣿을 분㍳䞮ἶ ⁎ 결과를 제㔲䞮㡖는데 교량의 상䌲Ṗ,
양䢎한 ἓ㤆에는 ⽊㑮 ゚㣿㧊 ⰺ㤆 㩗ἶ 상䌲Ṗ ⋮빠㰦에 ➆⧒,
⁎ ゚㣿은  ỿ䞮게 ⓮㠊⋮는 것㦒⪲ ⋮䌖⌂다.

교량의 㑮명 연장 ゚㣿은 㥶㰖 관리 㑮준에 ➆⧒ ╂⧒㰖는

데 ⁎ 㑮준㧊 ⏨을㑮⪳ 교체 ゚㣿㧊 줄㠊 전체 관리 ゚㣿은,
Ṧ㏢䞮게 된다 ➆⧒㍲ 교량 관리 ゚㣿을 최㏢䢪䞮기 위䟊㍲.
는 㥶㰖 관리 㑮준을 ⏨㡂 교량의 ㌂㣿 기간을 ⓮⩺㟒 한다.

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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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적 적6

[협]

[B]

[갓]

[혔]

[31 ~ 33] 다음 글을 ┓고 물음에 답㋮시오.

㉱ୗ㉲
࿯는 당신의 옷을 ሻ ⤗┋ ც⒯습ሟሻ.
심의맺ጛ 짓ష ጛ㍃ጛ 짓ష ⛧ᤃ옷ጛ ⤗┟습ሟሻ.
짓⤗ ⒛ሟ한 ௚은 ⛨은 ⡓ᦏሟ에 Ⅿც는 ௚뿐⛜ሟሻ.

൏ ⡓ᦏሟ는 ࿯의 손때ୗ 많⛋ 묻┟습ሟሻ.
짓ሻୗ ც⒛두ష 짓ሻୗ ც⒛두ష 한 까ቄ⛜ሟሻ.
ሻ른  ᛣᐻ은 ࿯의 ᭫느질 솜⑿ୗ ┝는 줄ឳ 알⤗᤟는
൏ᝃ한 비᭗은 ࿯᭭에는 ⒛는  ᛣ⛋ ┝습ሟሻ.
࿯의 ᤟음⛋ ⒛프ష 쓰린 때에 ⡓ᦏሟ에 Ⅿ를 ც⚓᝻면
࿯의 ᤟음은 Ⅿც는 ൟ실을 따ᛓ⁳ ᭫ᇯೃ멍⚓ឳ ᐻ┋ୗష
⡓ᦏሟ ⃤에⁳ ᤨ은 ჏래ୗ ࿯와⁳ ࿯의 ᤟음⛋ ᎀሟሻ.
൏ᤃష ⒛⤘ ⛋ 세상에는 ൏ ⡓ᦏሟ에 ၺ을 만한 무슨 ᱋물⛋ 

┝습ሟሻ.
⛋ ⛨은 ⡓ᦏሟ는 짓기 싫┋⁳ 짓⤗ 못㒯는 ௚⛋ ⒛ሟᛓ 짓

ష 싶┋⁳ ሻ 짓⤗ ⒡는 ௚⛜ሟሻ.
죽 한용운주Ⅿ㉱繡㉲의 비᭗죽

맺 심의: 예전에주 신분⛋ ჩ은 선비ᐻ⛋ ⛜던 웃옷.

㉱࿯㉲
༟결처ᝓ
초឴⛋ 흐르는 ⛋ 계절에
൏ᤃ운 ୗ슴 ୗ만히 열┋
한 ൏루
찔᝟ឳ ⁳ ⛟ష 싶ሻ.

 랑㒯던 ൏  ᛣ
⟇ൟ만 ካ ሻୗ⁳면
⁳ឳ 꽃⛋ 되┟을 ⛋름
오ᇯ은
송⛋송⛋ 흰 찔᝟꽃⚓ឳ 피워ცష

먼 ╃㓠에⁳ 돌⒛와
⛋슬을 털 듯 Ⳬ┌을 털며
초឴ ⃤에 ୗᐴ히 ⁳ ⛟ష 싶ሻ.

൏቗  랑㒯는 동⒟
내겐 ☇는 날⛋ 많⒯┟ሻ.

⒛픔⛋ 출᝘거᝻
ᇯ ᤧ을 ⛚┋୫ሻ.

오ᇯ은 ൏ ⒛픔⟇⭿
예쁘ష 뾰⟈한 ୗ시ឳ
꽃 ⃤에 ᤻ቃష

슬퍼㒯⤗ ᤧష
༟결처ᝓ
초឴⛋ 흐르는 ⛋ 계절에
무₈한  랑⚓ឳ ⁳ ⛟ష 싶ሻ.

죽 문정희주찔᝟죽

3적. ㉱ୗ㉲주 ㉱࿯㉲의 공통❧⚓ឳ ୗ⛼ ❘절한 ௚은?
 명⒫의 ቗비를 통해 시상을 전୳㒯ష ⛟ሻ.
 Ⅿ미상관의 방식⚓ឳ 시상을 ᤟무ᤃ㒯ష ⛟ሻ.
 ⛧연물에 인ఀ을 ᳗╃㒯╃ ቗㖫의 상቗ឳ 삼ష ⛟ሻ.
 Ⳬ상❘인 관념을 ೃ체❘인 ⛋미⤗ឳ 㕬상㖫㒯ష ⛟ሻ.
 근ఔ에⁳ 원ఔ⚓ឳ 시선을 ⛋동㒯╃ ቗상을 ㍃⮀㒯ష ⛟ሻ.

32. <᱋기>를 통해 ㉱ୗ㉲를 ୧상한 내용⚓ឳ ❘절㒯⤗ ⒡은 ௚은?
[3❧]

᱋ 기
  �Ⅿ㉱繡㉲의 비᭗�에⁳ ╄설㉱逆說㉲은 㖫⛧ୗ ቗상의 ᳗재를 인식
㒯면⁳ጛ ⛋를 인정㒯ష 싶⤗ ⒡은 ᤟음에⁳ 비롯된ሻ. 즉 ⛛의 
᳗재ᛓ는 ⛧신의 현실을 인식㒯면⁳ጛ ൏ 현실을 ᳗인㉱否認㉲㒯
ష ⛟는 ௚⛋ሻ. ⛋ᝃ한 ᳗인은 㖫⛧ୗ ⛓상❘ 㓠위를 반᱌㒯면
⁳ጛ ൏௚을 종결짓⤗ ⒡음⚓ឳ써 ⛛의 ᳗재ୗ 환기되는 상황을 
⤗연시키면⁳ ᐳᝃ난ሻ. 㒯⤗만 㓠위의 과정에⁳ ⛧기 정㖫ୗ 동
반된ሻ는 ❧에⁳ ൏௚은 현실 ጛ피ᛓ기᱋ሻ는 ⡓체❘ 선〴⛋⛧ 
൐᱌ 의⤗의 ᭳현⛋ᛓష 할 Ⅿ ⛟ሻ.
 �࿯의 손때ୗ 많⛋ 묻┟습ሟሻ�를 통해 㖫⛧의 ⛓상❘ 㓠위ୗ 오랫

동⒟ ⤗⃤되┟음을 ⤧⛨할 Ⅿ ⛟군.
 �짓ሻୗ ც⒛두ష 짓ሻୗ ც⒛두ష�에는 ⛛의 ᳗재ᛓ는 현실을 

᳗인㒯ష 싶은 㖫⛧의 심ᤃୗ 내재되┋ ⛟ሻష 할 Ⅿ ⛟군.
 �࿯의 ᤟음⛋ ⒛프ష 쓰린�에는 㖫⛧의 ⡓체❘ 선〴과 ൐᱌ 의⤗ୗ 

ᐳᝃ࿯ ⛟ሻష 할 Ⅿ ⛟군.
 �ᤨ은 ჏래ୗ ࿯와⁳ ࿯의 ᤟음⛋ ᎀሟሻ�에⁳ Ⅿ를 ც는 과정을 

통해 㖫⛧의 ⛧기 정㖫ୗ ⛋루┋졌ሻష 할 Ⅿ ⛟군.
 �짓ష 싶┋⁳ ሻ 짓⤗ ⒡는 ௚⛜ሟሻ�에는 ⛛의 ᳗재ୗ 환기되는 

상황을 ⤗연시키᝻는 㖫⛧의 〳ጛୗ ᐳᝃ࿯ ⛟ሻష 할 Ⅿ ⛟군.

33. [협] ∼ [혔]에 ቗한 설명⚓ឳ ❘절㒯⤗ ⒡은 ௚은?
 [협]의 �⁳ ⛟ష 싶ሻ�ୗ [B]와 [혔]에⁳ጛ 반᱌되면⁳ 현재의 㖫⛧

ୗ 느끼는 간절㒿을 ᳗୘한ሻష 볼 Ⅿ ⛟ሻ.
 [협]의 �൏ᤃ운 ୗ슴�은 과거의 ቗상과 관련된 정⁳를주 [혔]의 �༟

결�은 현재 상황에 ቗한 느낌을 ೃ체㖫한ሻష 볼 Ⅿ ⛟ሻ.
 [B]의 ⁳ឳ �꽃�⛋ 되⤗ 못한 ⒛쉬움은 [혔]의 내❘⚓ឳ ₈ⅰ한 모

습의 �꽃�⛋ 되ష⛧ 㒯는 ⃣ᤴ⚓ឳ 변모된ሻష 볼 Ⅿ ⛟ሻ.
 [갓]의 �☇는 날⛋ 많⒯┟ሻ�는 [B]의 �Ⳬ┌� ⃤에 ⛟는 과거 㖫⛧의 

모습을 ᐳᝃ낸ሻష 볼 Ⅿ ⛟ሻ.
 [갓]의 �ᤧ을 ⛚┋୫ሻ�는 ௚은 [혔]의 �무₈한  랑�⚓ឳ 인해 슬퍼

㒯는 㖫⛧의 모습을 ࿯타낸ሻష 볼 Ⅿ ⛟ሻ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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玥玡＆珮珚

：
７＜

７７４ Ｂ櫡尝Ｄ畅＆歱杅＆痵稕玽＆挝敩＆璖昭杩＆Ｇ琭＆Ｈ晉＆庅念＆媝嫩晉＆

痮痵草＆婰甭Ｅ

Ｂ櫡＆ 尝Ｄ

Ｂ歱杅＆痵稕Ｄ

姮＆璖昭玽漉＆懆溙＆ ٖ拑惑ٗ畅＆畅槥杩＆葂略荕４

葂略草＆畅槥畅＆溮营＆甍溙漞由＆尝盭甩晉＆歱杅荕４

Ｂ璖昭Ｄ

થ４＆ 姽尝姭＆拑惑４ ન４＆ 姭樖由＆拑惑４

ફ４＆ 惕艺畡＆拑惑４ ભ４＆ 嫍娉杩＆拑惑４

વ４＆ 樅尝杩＆拑惑４ શ４＆ 櫡菅由＆拑惑４

＆＆＆ Ｇ ＆＆＆＆＆ Ｈ

࡚ થ２＆ ફ ન２＆ ભ２＆ વ２＆ શ

࡛ થ２＆ ફ２＆ વ ન２＆ ભ２＆ શ

࡜ થ２＆ ફ２＆ શ ન２＆ ભ２＆ વ

࡝ થ２＆ ભ２＆ વ ન２＆ ફ２＆ શ

࡞ થ２＆ ફ２＆ ભ２＆ શ ન２＆ વ

７８４ Ｂ櫡尝Ｄ杩＆ 樁绂甩晉＆ 草寭＆ 柋箑檂玽＆ 惭荡＆ 纽孙草＆ 庡璖甩晉＆

痮痵荅瞭＆猷甭＆ 婰甭Ｅ＆ ａ９痽ｃ

Ｂ櫡＆ 尝Ｄ

瘉；荚

草＆惕玡＆猵玽漉＆撉昤草＆尹惚＆玳畡＆庅悁＆戉潹枙悁＆惑甹＆

甹痵畅＆窘潹枙杩＆戉潹枙晉＆痮悁惑４

�＆ 玡展２＆ 疁攖２＆ 溡矊２＆ 拙涺２＆ 梪挲

惑枹２＆ ٖથ２＆ શ ＆ٗ 樈籕＆抑玽漉＆庅悁＆戉潹枙悁２＆ 娆甭＆甹痵畡庅＆

氱炤草＆ 甹痵畡＆ 媦窽＆ 庅悁＆ 媪璝姭＆ 猱悵桡＆ 戉潹枙晉＆ 痮瞭＆

猱悵草惑４

�＆ 孚瀅２＆ 檂漊

瘉８＝荚

扅＆畡溮畅＆惕玡姭＆玡璥枙婝庅＆痾戽溙姭＆殆玡漉＆畡曕玡瞱＆

枽甭＆姮姮＆寥＆璽萂由＆樊蕵玡＆痮悁惑４

�＆ 籩庍２＆ 崰畻２＆ 枼溙瓱２＆ 萾畡歵

࡚ 杩＆櫡悵＆梕甹＆抑庅＆ ٖન２＆ ભ２＆ વ２＆ ઻＆ٗ 樈籕＆抑玽漉＆庅悁＆戉潹枙姭＆

潹枙＆庅悁＆惭晉＆艉尝戅玡＆畵孝４

࡛ ٖ庖矊ٗ畡＆猱悵敩＆ ٖ庖畾ٗ甩晉＆痮悁＆婰甭＆ 畅＆ ٖ檂漊ٗ由＆艉尝荍＆挹 ＆

痮璖戉＆寉瘂由＆挝来＆婰畡孝４

࡜ ٖ矚疅荅惑ٗ姭＆猱悵敩＆ ٖ矚矑荅惑ٗ晉＆痮悁＆婰甭＆ 畅＆氱炤草＆甹痵畡＆

媦窽＆庅悁＆媪璝玽＆荡惦荅尝＆挹椥畡孝４

࡝ ٖ椩洊ٗ畡＆猱悵敩＆ ٖ椩檾ٗ甩晉＆痮悁＆婰甭＆ 畅＆ ٖ籩庍ٗ由＆艉尝荍＆挹 ＆

痮璖戉＆寉瘂由＆挝来＆婰畡孝４

࡞ ٖ尺撉尝ٗ姭＆猱悵敩＆ ٖ尺戽尝ٗ晉＆痮悁＆婰甭＆ 畅＆ ٖ枼溙瓱ٗ杩＆艉尝荍＆挹 ＆

痮璖戉＆寉瘂由＆挝来＆婰畡孝４

ａ７９ ７＜ｃ 惑甹＆寭由＆番嫍＆椩甹玽＆惢荅烉琑４

．姭／ ＆ ＆ ＆ ＆ ＆ ＆ 畽葁溮．㣒⺁ဟ／

甑懆盩

溝梕耮畡杩＆憹猱＆彩姭＆瑥挡＆璝椩由＆萭晉＆

稫猱姭漍＆姭枹蕵＆拑珙惑櫲悵惑４

璝椩＆潺玽悁＆惙畡＆樊嫍＆孙東畡＆蔽条嫍

荅悅畡＆膩籅嫍＆胹猱敭＆樁敹畡＆歵嫍＆姭由畡＆畵炢悵惑４

寥枙嫍＆草＆溙庅畡姭＆畵炢悵惑４

玡砽瞭＆寥＆溙庅畡姭＆槥璹瘥＆憹猱姾悵惑４

憹猱姭惑＆ 滊姮荅悵＆ 寥＆ 溙庅畡姭＆ 姭珫玡瞾悵惑４＆ 憱晉＆ 姭＆

拑珙惑櫡悵＆溙庅畡悁＆寥惭晉＆畵炢悵惑４

惑烉＆寥＆溙庅畡姭＆槥璹瘥＆憹猱姾悵惑４

憹猱姭惑＆滊姮荅悵＆寥＆溙庅畡姭＆寥枙璹瞾悵惑４

璝椩＆潺玽悁＆惙畡＆樊嫍＆孙東畡＆蔽条嫍＆荅悅畡＆膩籅嫍＆胹猱敭＆

樁敹畡＆歵嫍＆姭由畡＆畵嫍＆箁玢窅早＆溙庅畡姭＆畵炢悵惑４

．庅／ ＆ ＆ ＆ ＆ ＆ ＆ 漍瘉枙＆猱庆弑拑

嫍甭

栦樑盾＆草樑盾＆溵缝＆盾攥＆娉拑畡＆烉帹矊荅婹＆矃玡惱惑

畡＆娉＆矃甩悵＆痭＆娉憱＆矃玡

拑＆婡廵＆姵桁＆娉尹瞭＆慖惙猱＆矃玡惱惑

畡旝＆娉＆矃悁＆潹枙＆溙畡晉

玥攨玥攨＆尹＆珙＆惑＆珙＆挝瓱＆枽幊畡＆拑枝惑

樑＆尝旙尝＆拉彿婹＆庍桝

箁璡＆挲甩晉＆掕玡攕枙悁＆潹枙荅嫍＆底畡＆猱悵惑

獋漉婝悵＆抑漉婝悵＆畅癸甭＆寥＆潹枙荅嫍＆底畡＆猱悵惑

絖樚＆尭籘婝枙

猱灙璥＆挹＆枵悅＆草＆痾＆畡嫍＆姭漉

孝溝＆椢甭疒＆姭漉＆脁嫍＆琑悁＆漍瘉枙＆猱庆弑拑

脁惑＆梨荡＆胹疒掕畡晉＆弅尝嫍＆琑悁＆猱庆弑拑

烉琑枬尥＆ 草樑盾畡悵

烚枬尥＆慁＆姭獩瞭

氵＆嫾盩枙獩＆姭檺瞭枹

氵＆樝＆璁尝憱＆梨荅嫍＆琑盪畡庅＆姭檩璥尹

寥斅憱＆畡＆嫍滊＆萩畽＆荅悁＆婹＆猱悵敩

梨庉＆樞漞

梨庉＆猱庆弑＆幩枙幩枙＆庅忱悁＆嫍滊畡敩

玩枵庅＆ 畅癸甭＆草漥溮畡慁庽

寥拑畅＆枽潹枙玽＆畢瀆草瞭

玡恽溵＆娉＆矃悁＆潹枙＆攥荡瞭嫍

樑甭＆庡姭＆樑畡惑＆荅嫍＆枽荅昑悁＆拜＆玡才畡＆念由＆栭撞婝枝惑

ａＧ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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玥玡＆珮珚 ；

；
７＜

．惑／ ＆ ＆ ＆ ＆ ＆ ＆ 寥＆庅椡

尭桲略

草＆荡畅＆崰畻由＆桝籍＆枹玽＆葉矊＆茩瓍惑＆瞭璡

檇崰＆姭晉＆挝敩姭惑姭

槥窅＆瘉＆崰＆草＆澎畡憱＆膩窽＆拑瞭＆梨荅嫍＆栵籘婝枙悁

悓戉＆寥＆庅椡＆樉媙荵瞭璁４

拑纕＆婹＆歭帱旙璡瞭２＆ 寥＆庅椡

烉桅肥＆娉璥＆草＆孙漊甩晉＆氱肭枝＆涹枙＆姽箝往嫍

獋盱＆猱東拉枙＆寥悅＆潺玽＆樅科＆瀕玡＆畵玵瞭璁４

櫱甭＆寥＆庅椡玽婹枹＆慁持嫍＆慁慹漉

崰窍＆畡槥＆瞭庉＆盱憱＆梕条悁瞭２

寥斅憱＆珙恽＆崰庅椡琭＆惑東玳畡

姭瞭＆姭拊＆柑惙嫍＆畵悁＆栺璥＆玡挅姭＆猵狝旙瓍瞭璁４

悓戉＆庅椡姭＆氱晉潹＆樊菭拉悁＆ 崰歵＆漞葁２

葅荅婹＆纭琑杩＆婰畡榭晉＆庅憱＆畡槥＆尥畡＆幊庉＆盱

尹枵拊荅婹＆畷玡橱枙嫍＆草稥畡庅＆婝尝＆栵箝＆漉＆畵玵瞭璁４

溝玽漉＆庡昑＆戽＆惙婝枙庅＆瘉畽枡＆稫瞭＆梨荡

菑柑嫍＆惑彁慅＆痭＆ 庉枹草＆櫱尥＆ 玡持２

悓尻畡＆展惙甹＆荕峅＆玨甩昑嫍＆草庅痵

庅憱＆檾拍＆寥＆庅椡＆媮玽漉＆漉漞婝春瞭璁４

畡＆櫱＆姭尝＆痱＆痭＆庅椡憱＆艥杴草＆畻溵＆柑惙尹璁Ｅ

椡婝璡＆窚晊甩晉＆珙東憱＆瞭籅嫍＆枽桡

歵纭悁＆潹烍嫢獾＆肵溵＆ 姭庉草＆潹瞭．⭴㒫／
０
２

痭＆庅椡憱＆姭瞭姭瞭枵惑＆瞭膡＆琙枡＆瀅＆畵由尹璁Ｅ

０潹瞭 ＠ 歭瘂由＆玳獍嫍＆烍玽婹＆潹璽由＆氹尝＆瓱荅珙＆绉璹漉＆嫢盾玽 ＆

琙枙悁＆癲畡４

７９４ ．姭／饙．惑／畅＆嫢羢痽甩晉＆姭疒＆痮痵草＆婰甭Ｅ

࡚ 惭溮畅＆菱疙＆溮葖玽＆惭草＆葁畽畅＆氱能痮＆绉憱姭＆拉旙庉惑４＆

࡛ 惭溮畅＆槥斅玽＆惭草＆葁畽畅＆庆嫭痮＆痱柊畡＆拉旙庉惑４

࡜ 惭溮嫩＆畩窡姭＆戅昑悁＆葁畽畅＆畅瞭姭＆拉旙庉惑４

࡝ 惭溮由＆挞荅婹＆珙尝悁＆葁畽畅＆枵甹畡＆拉旙庉惑４

࡞ 惭溮玽＆惭草＆葁畽畅＆惭媝＆畅烊畡＆拉旙庉惑４

７：４ Ｂ櫡尝Ｄ杩＆稥嫍荅珙＆ ．姭／杩＆畡荡草＆庡璖甩晉＆痮痵荅瞭＆猷甭 ＆

婰甭Ｅ＆ ａ９痽ｃ

Ｂ櫡＆ 尝Ｄ

畽葁溮．㣒⺁ဟ／ 甭＆ ７？：７弱＆ �椥璝．ℤቼ／�玽悁＆ ٖ璝椩＆ 潺畅＆
畽溮葁．㣒ဟ⺁／ٗ敩悁＆ 瘉梖甩晉＆ 婹疙戅玵惑４＆ 畡＆ 瘉梖玽漉悁＆

ٖ璝椩ٗ嫩＆ ٖ寥枩ٗ畡＆歭姮戅玡＆畵惑４＆ 溮矂痮＆嫭痽玽漉＆櫩＆挹２＆ 璝椩甭 ＆

畽烍畅＆ 梕炢由＆ 耙珮荡＆ 櫩＆ 瀅＆ 畵悁＆ 溙椩畡嫍２＆ 荅悅由＆ 莒荡＆

畵悁＆懆孡畡桝２＆ 寥＆懆孡畅＆璽萂略＆梕绉．♣㟡／杩＆掍琙枙婹＆荅悁 ＆

嫢姱畡惑４＆ 畡＆痽玽漉＆櫡桡２＆ 畡＆烉玽漉＆璝椩＆潺畅＆畽溮葁悁＆

畽烍畅＆癡疙玽＆惭草＆葁畽畅＆略烊嫩＆绉憱杩＆惑簢痮甩晉＆惡猱

庡嫍＆畵悁＆寥枩畡惑４

࡚ 瘉７珝玽漉＆ ٖ瑥挡ٗ２＆ ٖ萭晉ٗ２＆ ٖ姭枹蕵ٗ２＆ ٖ拑珙惑櫲悵惑 ＆ٗ 拞甩晉＆櫡猱２＆

ٖ璝椩ٗ甭＆葁畽畅＆梕炢由＆耙珮荡＆櫩＆瀅＆畵悁＆庡槭草＆嫢姱畡媍孝４

࡛ 瘉８珝玽漉＆ ٖ璝椩＆潺ٗ玽＆拑玡＆畵悁＆畽珝甭＆荅悅由＆莒荡＆畵悁＆

璝椩＆潺畅＆寥枩畡榭晉２＆ 葁畽姭＆瞭莒荡＆琕＆樁杩＆惡嫍＆畵媍孝４

࡜ 瘉９珝饙瘉；珝玽漉＆ ٖ草＆溙庅畡ٗ玽＆惭草＆葁畽畅＆樅甾拑晉＆櫡猱２＆

葁畽悁＆畽烍由＆漞稝荅悁＆畽漥杩＆瞭悵嫍＆畵媍孝４

࡝ 瘉＜珝玽漉＆畽珝嫩＆ ٖ溙庅畡ٗ姭＆荕峅＆庅纭庅悁＆婰甭２＆ 璝椩＆潺畅＆

畽溮葁杩＆拑珙惑櫡悁＆葁畽姭＆癡疙＆纽孙杩＆幊庵甹由＆畅槥荅媍孝４

࡞ 瘉＜珝玽漉＆ ٖ箁玢窅早ٗ玽悁＆嫍莒嫩＆娆甭＆梕绉痮＆嫢姱由＆羢荡漉 ＆

畽烍由＆樁敩櫡昑悁＆葁畽畅＆绉憱姭＆庡臙戅玡＆畵媍孝４

７；４ ａＧｃ琭＆ａＨｃ杩＆氱嬽草＆庡璖甩晉＆姭疒＆痮痵草＆婰甭Ｅ

࡚ ａＧｃ悁＆ａＨｃ琭＆惙枙＆惭癝杩＆羢荡＆盩瘉＆畅烊由＆娂癝草惑４

࡛ ａＧｃ悁＆ａＨｃ琭＆惙枙＆甍溙草＆孙痵由＆檾籅荅珙＆璡甕姽由＆癝漞草惑４

࡜ ａＨｃ悁＆ａＧｃ琭＆惙枙＆嫢姽姮痮＆烙溮由＆羢荡＆畲窡姽由＆歭珙草惑４

࡝ ａＨｃ悁＆ａＧｃ琭＆惙枙＆菱疙＆烉瘉杩＆溙璖荅珙＆菱疒姽由＆歭姮草惑４

࡞ ａＨｃ悁＆ａＧｃ琭＆惙枙＆畅漞玡杩＆羢荡＆孙窡痮略＆滊懆姽由＆歭珙草惑４

７＜４ 饙 玽＆惭草＆漑桲甩晉＆痮痵荅瞭＆猷甭＆ 婰甭Ｅ

࡚ ＠ ٖ孝溝＆椢甭疒ٗ嫩＆ ٖ漍瘉枙 ＆ٗ 溙畡畅＆婝枙晉２＆ ٖ草樑盾ٗ２＆ ٖ烚枬尥ٗ嫩＆

慁歵玡＆ ٖ猱庆弑拑ٗ畡＆窅草＆溮葖由＆孙窡痮甩晉＆庅纭庥惑４

࡛ ＠ ٖ幩枙幩枙ٗ琭＆溮嫭戅悁＆婰甩晉２＆ 嫢懆窡痮＆溣玽＆嫢姽荅悁＆

葁畽畅＆绉憱姭＆庡臙戅玡＆畵惑４

࡜ ＠ ٖ悓戉＆庅椡ٗ姭＆茩璹＆庩＆ ٖ崰ٗ由＆漞炑旙璡＆歵玽＆氱甍草＆婰

甩晉２＆ ٖ悓戉＆庅椡ٗ玽＆惭草＆葁畽畅＆尝惭姭＆庡臙戅玡＆畵惑４

࡝ ＠ ٖ檇崰ٗ畡＆蔽拉旙瞭婹＆茩玡＆畵悁＆ ٖ櫱尥ٗ晉２＆ 畩纵痮＆溣玽＆惭草 ＆

葁畽畅＆姵柊畡＆姱痵草＆婰畡玵甹由＆庅纭庥惑４

࡞ ＠ 姭由畅＆ 庅椴畻由＆ ٖ展惙甹ٗ嫩＆ 嫭昕荅珙＆ 艉菱草＆ 婰甩晉２＆

ٖ歵纭悁＆潹烍嫢獾ٗ嫩＆惭氱戅玡＆葁畽畅＆媥潽草＆绉憱杩＆拉旙庥惑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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